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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3～5세 유아의 어머니 

420명이고, 수집된 자료는 Cronbach's α,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 상관분

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서는 여아

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기질의 하

위요인 중 활동성과 반응성은 성별에 따라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

는 전체 유아의 기질과 생리적 규칙성에서 3세와 5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

아에게 불안의 정서표현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넷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끝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

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연령, 기질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 활동성, 적응

성,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가운데 화에 대한 수용태도 그리고 성별의 순이었으며, 이

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37.1%로 나타났다.

주요어: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자기조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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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

는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

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유아는 생후 2세 

경이 되면 좌절에 대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여(Eisenberg et al., 1994), 타율적 

행동조절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점차 자기인

식과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3세 경이 되

면 타인 앞에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며(Cole, 1986), 

생후 3~5세 경이 되면 자율적 행동조절이 가

능해지면서 자기조절능력이 급속히 발달한다.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낮은 자

기조절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적절한 행동

이나 문제행동, 공격성, 사회정서발달 등을 예

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

호정, 2001; Bronson, 2000).

실제로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

는 문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캠퍼스 내에서 일

어난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범인 개인의 

우울증, 정신적 결함, 사회 부적응, 생계를 위

해 바쁜 부모, 미국 내 총기소유 허용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가

운데 어떤 요인이 좀 더 주도적이었는지에 대

해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

지 못하여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요인과 사회화 과정에서의 환경

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서의 개인차가 이후의 행동장애와 관련

된다고 지적하면서(원영미, 1990; Thomas & 

Chess, 1977), 기질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

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 

Bates(1980)와 Lytton(1990)은 유아의 기질이 까

다로울 경우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기 어

려우며, 이러한 비통제적인 행동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Eisenberg 등(1994)은 사회적 행동모델을 설명하

기 위해 정서와 자기조절능력을 강조하고, 기

질, 자기조절, 정서적 반응 등을 개념화하면서 

이들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간에는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의 만남이 이루

어지고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 나가게 되

는 곳은 가정이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부

모-자녀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에

서 시작되는데, 이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적절

하게 자신을 조절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통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황에서도 연관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기존

의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양

육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을 뿐, 구체적

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어떠한 태도

나 반응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이 있

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양육태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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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태도 및 행동양식이므로 양육자의 어

떠한 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양육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이 있

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정서

표현 수용태도는 자녀가 밖으로 표출하는 정

서에 대해 부모가 반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Kring et al., 1994). Dunn과 Brown(1991)은 어머

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과 습득에서 일차적 환경으로 자기조절능

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자녀

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적인 태도

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반영해 볼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보다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데 반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 억제조절 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PACES를 사

용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김문신, 2003; 신현숙, 2005; 한영

민, 2005).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는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유아가 또래관계에 참여하고 적절하게 적

응할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키며, 나아가 유

아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효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능력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외에도 성별과 연령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

다. 자기조절능력과 성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김옥희, 2003; 

이정란, 2003; 허정경, 2003),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조절능력의 구성요인에 따라 그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조

절능력이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했다는 연구결과들(박호선, 2002; 서동미, 1996)

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에 따

른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유아기의 자기조절능력은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과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 중요하

며, 유아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

태도는 자기조절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유전적 요

인인 기질과 구체적인 환경요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을 밝히고, 그 관계

를 살펴 본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3~5세 유아의 자

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

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떤 관련성

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

현 수용태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

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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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사례 수(명) 백분율(%)

유아의 

연령

만 3세 121 33.7

만 4세 121 33.7

만 5세 117 32.6

어머니의 

연령

만30세 이하 23 6.4

만31세 - 35세 166 46.2

만36세 - 39세 144 40.1

만40세 이상 26 7.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59)

의 자기조절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어

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5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어머니 3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측정도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정란(2003)이 개발한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사

용하였다. 31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자신

의 인지적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평가,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자기결정, 하고 

싶은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억

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기억제가 안 되는 것

을 의미하는 정서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

도록 되어 있다. 유아교육 전문가 및 아동학 

전공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경력이 있

는 박사과정생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의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척도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하위 영역별 신

뢰도는 .75~.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유아

의 기질 유형화를 위해 천희영(1992)이 개발한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33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적응성,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

한 것을 의미하는 활동성, 수면, 식사에 관련

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것을 의미하는 생

리적 규칙성,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응성,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상태

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정서성의 5개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

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항상 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5

렇다’ 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타당도

를 구하기 위해 문항변별력을 구한 결과 모든 

문항의 변별력이 .25이상이었으며, 각 문항과 

차원 점수간의 상관은 .41∼.85의 범위로 나타

났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로 나

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7~.88인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aarni(1990)가 개발한 PACES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이지선(2002)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20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화, 

슬픔, 두려움, 불안, 호기심, 행복, 혐오감의 7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

점 척도로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 행동에 대

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은 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4점은 수용적

인 태도를 나타낸다. Saarni(1990)는 부모의 통

제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관련척도들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수렴타당도를 검증

하였고, 결혼만족도 등과 같은 PACES의 구성

개념과 거리가 먼 가족의 태도 등에 관한 척

도들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59~.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2007년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

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어머니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가정으로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369명의 설문지 중 부

실한 응답을 한 10명을 제외한 359명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도구

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

른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

하였다. ANOVA가 유의한 경우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Scheffé)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경우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검증을 실

시하였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

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

중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

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잔차항들이 상

호간에 독립적이며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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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유아의 

기질

적응성 2.87 .47

활동성 2.70 .38

생리적규칙성 3.07 .53

반응성 3.16 .39

정서성 2.74 .41

총점 2.91 .24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화 2.81 .54

슬픔 2.97 .70

두려움 3.36 .45

불안 3.33 .54

호기심 2.31 .50

행복 1.89 .67

혐오감 2.82 .93

총점 2.79 .32

자기조절능력

자기점검
 자기평가 3.95 .71

 자기결정 3.23 .62

자기통제
 행동억제 3.34 .51

 정서성 3.16 .57

총점 3.42 .46

표 2.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359)

고,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함에 있어 성별은 가변수화(남=0, 여

=1)하여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

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

다. 유아의 기질 총점평균은 2.91(SD=.24), 어

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총점평균은 2.79 

(SD=.32),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점수의 총점평

균은 3.42(SD=.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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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기질 변량원 df SS MS F

총점

성별(A) 1 .005 .005 .087

연령(B) 2 .421 .211 3.689*

A×B 2 .051 .026 .450

오차 353 20.152 .057

전체 359 3125.897

적응성

성별(A) 1 .002 .002 .011

연령(B) 2 .850 .425 1.967

A×B 2 1.137 .569 2.634

오차 353 76.217 .216

전체 359 3033.950

활동성

성별(A) 1 1.801 1.801   12.879***

연령(B) 2 .736 .368 2.630

A×B 2 .242 .121 .865

오차 353 49.361 .140

전체 359 2663.407

생리적

규칙성

성별(A) 1 4.90E-05 4.903E-05 .000

연령(B) 2 2.483 1.242 4.437*

A×B 2 .670 .335 1.198

오차 353 98.771 .280

전체 359 3487.750

반응성

성별(A) 1 2.548 2.548   17.748***

연령(B) 2 .360 .180 1.253

A×B 2 .193 .097 .674

오차 353 50.699 .144

전체 359 3633.722

정서성

성별(A) 1 .003 .003 .019

연령(B) 2 .850 .425 2.506

A×B 2 .054 .027 .160

오차 353 59.896 .170

전체 359 2748.313

*p<.05. **p<.01. ***p<.001.

표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이원분산분석                                           (n=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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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기질 연령(만) 대상 수(명) 평균 Grouping

총점

3세 121 2.87 a

4세 121 2.89 ab

5세 117 2.95 b

생리적 규칙성

3세 121 2.96 a

4세 121 3.06 ab

5세 117 3.18 b

ab: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표 4.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총점 및 하위요인별 사후검증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들 중 활동성과 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성에서 남아의 

점수(M=2.77, SD=.37)가 여아의 점수(M=2.63, 

SD=.38)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응성에서는 여

아의 점수(M=3.24, SD=.35)가 남아의 점수

(M=3.07, SD=.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유아의 기질 총점, 생리적 

규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

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

아의 기질 총점과 생리적 규칙성은 만3세와 

만5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

용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

별에 따른 정서표현 수용태도 하위요인 중 불

안 영역에서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점수(M=3.39, SD=.54)가 남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점수

(M=3.27, SD=.54)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조절능력

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총점에서 여아(M=3.53, SD= 

.42)가 남아(M=3.31, SD=.47)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하위요인별로도 자기평가 영역에서 

여아(M=4.09, SD=.66)가 남아(M=3.81, SD= 

.73)보다 높았고, 자기결정 영역에서도 여아

(M=3.36, SD=.57)가 남아(M=3.10, SD=.64)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억제 영

역에서도 여아(M=3.25, SD=.50)가 남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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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 변량원 df SS MS F

총점

성별(A) 1 .363 .363 3.571

연령(B) 2 .481 .241 2.365

A×B 2 .245 .122 1.202

오차 353 35.930 .102

전체 359 2823.793

화

성별(A) 1 .671 .671 2.347

연령(B) 2 1.152 .576 2.015

A×B 2 .295 .147 .515

오차 353 100.883 .286

전체 359 2933.250

슬픔

성별(A) 1 .503 .503 1.040

연령(B) 2 .876 .438 .905

A×B 2 .678 .339 .700

오차 353 170.945 .484

전체 359 3347.250

두려움

성별(A) 1 .735 .735 3.663

연령(B) 2 .152 .076 .378

A×B 2 .200 .100 .498

오차 353 70.793 .201

전체 359 4121.563

불 안

성별(A) 1 1.286 1.286 4.412*

연령(B) 2 .696 .348 1.194

A×B 2 .042 .021 .073

오차 353 102.885 .291

전체 359 4093.778

호기심

성별(A) 1 .455 .455 1.828

연령(B) 2 .056 .028 .113

A×B 2 .182 .091 .365

오차 353 87.856 .249

전체 359 2012.111

행 복

성별(A) 1 .063 .063 .138

연령(B) 2 .441 .220 .487

A×B 2 1.429 .714 1.577

오차 353 159.880 .453

전체 359 1448.556

혐오감

성별(A) 1 1.266 1.266 1.471

연령(B) 2 2.443 1.222 1.420

A×B 2 1.072 .563 .623

오차 353 303.756 .860

전체 359 3167.000

*p<.05. **p<.01. ***p<.001.

표 5. 성별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이원분산분석                            (n=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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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변량원 df SS MS F

총점

성별(A) 1 4.179 4.179 28.708***

연령(B) 2 18.430 9.215 63.308***

A×B 2 1.181 .590 4.056*

오차 362 51.382 .146

전체 368 4274.816

자기평가

성별(A) 1 6.681 6.681 16.067***

연령(B) 2 24.590 12.295 29.549***

A×B 2 1.791 .895 2.152

오차 362 146.878 .416

전체 368 5779.320

자기결정

성별(A) 1 6.146 6.146 20.865***

연령(B) 2 27.024 13.512 45.875***

A×B 2 .973 .487 1.652

오차 362 103.973 .295

전체 368 3872.679

행동억제

성별(A) 1 3.071 3.071 13.928***

연령(B) 2 13.040 6.520 29.571***

A×B 2 .752 .376 1.705

오차 362 77.831 .220

전체 368 4104.460

정서성

성별(A) 1 1.851 1.851 6.51186*

연령(B) 2 11.801 5.901 20.755***

A×B 2 2.000 1.000 3.517*

오차 362 100.357 .284

전체 368 3710.722

*p<.05. **p<.01. ***p<.001

표 6.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이원분산분석                                   (n=359)  

3.25, SD=.50)보다 높았으며, 정서성 영역에

서도 여아(M=3.24, SD=.55)가 남아(M=3.09, 

SD=.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

점,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모두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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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서성의 상호

작용 효과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
연령

대상

수
평균 Grouping

총점

3세 121 3.17 a

4세 121 3.38 b

5세 117 3.72 c

자기평가

3세 121 3.67 a

4세 121 3.89 b

5세 117 4.30 c

자기결정

3세 121 2.93 a

4세 121 3.16 b

5세 117 3.60 c

행동억제

3세 121 3.11 a

4세 121 3.34 b

5세 117 3.58 c

정서성

3세 121 2.96 a

4세 121 3.14 b

5세 117 3.40 c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표 7.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 및 

하위요인별 사후검증   

그림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총점의 상호작용 효과 

집단 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

기조절능력의 총점과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

동억제 그리고 정서성 모두 만3세, 만4세, 만5

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아

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과 하위요인 중 정서

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1, 그림 2 참

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에서 성별과 연

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1

에서 보듯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은 

만3세, 만4세, 만5세의 모든 집단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자기조절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에서 유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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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M SD grouping M SD grouping

만3세 2.97 .49 a 2.95 .47 a

만4세 2.97 .59 a 3.31 .55 b

만5세 3.35 .58 b 3.45 .51 b

F=9.589*** F=15.250***

*p<.05. **p<.01. ***p<.001.

ab: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표 9. 성별에 따른 정서성의 단순 주효과 검증

남 여

M SD grouping M SD grouping

만3세 3.10 .44 a 3.24 .38 a

만4세 3.20 .39 a 3.58 .33 b

만5세 3.66 .37 b 3.79 .36 c

F=32.263*** F=35.814***

*p<.05. **p<.01. ***p<.001.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표 8.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총점의 단순 주효과 검증

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

절능력을 분석하는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절

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남아는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이들 집단과 만5세 집단 간에서

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서성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정서성

은 만3세 때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만4세와 만5세에서는 여아가 남

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서 남아의 정서성은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에

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만5세 잡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에서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

별에 따른 정서성을 분석하는 단순 주효과

(simple main effec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성에서 남아는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만3세 및 만4세 집단과 만5세 집단 간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만4세와 만5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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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총점

유아의 

기질

적응성 .270*** .178** .112* .217*** .263***

활동성 -.034 -.164** -.351*** -.359*** -.279***

생리적규칙성 .179** .159** .238*** .152** .237***

반응성 .462*** .317*** .121* .002 .321***

정서성 .115* .167** .200*** .305*** .252***

총점 .362*** .248*** .146** .143** .310***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화 .197*** .191*** .191*** .127* .234***

슬픔 .072 .044 .100 .185*** .128*

두려움 .130* .091 .127* .123* .155**

불안 .058 .055 .071 .058 .079

호기심 .073 .054 .120* .122* .118*

행복 .044 .050 .166* .079 .091

혐오감 .058 .132* .137* .101 .137**

 총점 .163** .172** .236*** .218*** .255***

*p<.05. **p<.01. ***p<.001.

표 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          (n=359)

이지 않았고, 만3세 집단과 만4 집단 및 만5

세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

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r=.310, p<.00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255, p<.001).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

위별로 상관관계를 산출 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

향력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

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단

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설정

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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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F R
2 △R

2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유아의 연령 .276 .490*** 112.972*** .140

반응성 .338 .286*** 84.393*** .222 .082

활동성 -.342 -.285*** 78.609*** .299 .077

적응성 .227 .231*** 72.562*** .351 .052

화 .116 .136** 62.243*** .369 .018

유아성별 .105 .114** 54.221*** .381 .012

                                                                   R
2
adj.    =    .371

*p<.05. **p<.01. ***p<.001.

표 11.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n=359)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947인 것

으로 나타나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여부

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용도(Tolerance)와 분산

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한 결

과, 모든 변수의 허용도 값이 .1이상, VIF값이 

10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의 

독립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상관관계 계수가 .03~ .2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11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종속변인으

로 하고 유아의 연령, 성별, 기질 하위요인 그

리고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유아

의 연령, 반응성, 활동성, 적응성, 화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와 유아의 성별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

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들이 유아

의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해주는 설명력은 37.1 

%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

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전반적인 자

기조절능력 및 하위영역 모두에서 성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여

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의 관점

에서 자신의 행동기준을 잘 설정하고, 자기조

절을 잘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아가 대부분 남아보다 높은 자기조

절능력을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옥희, 

2003; 허정경, 2003)을 지지한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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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나 환경에 의한 

지시, 금지, 순종에 의한 타율적 조절능력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내재화되면서 자

율적 자기조절능력으로 전이되어 발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자기조절능력도 증가했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박호선, 2002; 이정란, 2003; 

Mischel, 1983)와 일치한다. 연령의 증가는 신체 

및 뇌의 성숙과 발달을 이루게 하며, 그 결과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제반 요인들 

즉, 표상적 사고와 언어능력 등을 발달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조절능력도 발달하게 되

는 것이다.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

절능력의 총점과 정서성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자기조절능력에서 남아

는 만4세와 만5세 집단 간에서 차이가 있는 반

면, 여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절능

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자기조절능력에서 여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서서히 자기조절능력도 발달하지만, 남아

는 만4세 때에도 만3세와 유사한 발달 수준을 

보이다가 만4세와 만5세 사이에 상대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영역 중 정서성에서 남아는 만4세

와 만5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반면, 여아

는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서성은 만3세경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

다가 만4세경에는 여아의 자기조절능력이 급

격히 발달하여 성별의 차이를 보이다가 만5세

경에는 남아의 자기조절능력이 급격하게 발달

하여 다시 성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 발달이 다소 빨리 이

루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의 발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발달이 

빠르다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차이는 그 

이유가 과제의 특성 때문인지, 상황적 특성 

때문인지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의 기질은 성별에 따라 활동성과 

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전반적

인 유아의 기질과 생리적 규칙성은 연령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

아의 기질은 평균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활

동적인 반면, 여아가 남아보다 반응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전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신경계의 성숙이 더 빠르

기 때문에 여아는 자극에 더 반응적인 반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진대사율이 높기 때문

에 남아의 활동수준이 여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Hetherington(1970)의 견해를 지지한

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사회화 과정에서 충

동성과 활동성은 남아에게 더 허용적이고, 여

아에게는 더 민감한 반응을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수준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차이는 타고난 생물

학적 요인에서의 차이를 근간으로 하여 성별

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상이하며, 가정이

나 문화권에서 기대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은 전반적인 기질

과 생리적 규칙성에서 만3세와 만5세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적응성, 활동성, 

반응성, 정서성에서는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뇌와 신경계의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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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체발달의 영향으로 생리적 주기가 보다 

규칙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질의 안정적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질적 특성이 연령에 따라 안정적이

고 지속적이라는 연구결과(Caspi & Sliva, 1995; 

Kagan, 1992; Rothbart et al., 1994)와 일치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기질에서의 차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으로만 간주하

거나 혹은 변화하는 속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일반

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하위요인 중 두려움, 

불안, 슬픔, 혐오감 그리고 화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호기심과 행복의 평균은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두려움, 불안, 슬

픔, 혐오감, 화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감

정표현에는 수용적이지만 호기심과 행복과 같

은 긍정적 정서에 대한 감정표현에는 보다 통

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호기심

과 행복을 표현하는 항목이 타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즉, ‘버스에서 특정한 낮선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상황’, ‘레스토랑이나 장례식장

에서 큰 소리나 웃음이 나오는 상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방해

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하는 보편적 사회

ㆍ문화적 가치관이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두려움에 대한 자녀의 정

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행복에 대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가

장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지선(200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여아의 불안에 대한 정서표현에 

대하여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나, 남아의 

불안에 대한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통제

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의 정서표현을 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rowley

와 Saarni(1989)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

모의 태도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연구

에서,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다 통제적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성별과 양육태도와의 관련

성을 규명한 선행연구 중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방식과 기대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

들(Becker, 1964; Rothbart & Macooby, 1970)을 

지지한다. 특정한 문화권에는 성별에 따라 바

람직한 것으로 규정하는 정서표현이 존재하며, 

사회화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이러한 문화적 

규범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수용태도 차이는 이러

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서표현에 대해 그

다지 허용적이지 않은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아들에 대해서는 더욱 통

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남

아의 정서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남아의 경우 자신의 

정서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지각이나 표현에

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은 자기조

절능력의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대표적인 정서장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서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주로 대뇌 

변연계와 신피질, 특히 언어체계 중심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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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

만, 이는 동시에 발달수준이나, 양육자와의 애

착형성 및 상호작용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고

려해야 한다고 한다(Sifneos, 1973).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에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장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

한 의미가 있다.

넷째,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

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반응

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의한 부

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

조절능력과 활동성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최지현, 2000; Buss & 

Goldsmith, 1998)과 일치한다. 영아는 출생 직

후부터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개

인차는 기질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기질의 차이는 개인마다 각기 

다른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유형으로 자기조

절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지지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유아

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므로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조절이 잘 된 상태로 표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

현 수용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높으며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낮다는 연구결과(김문신, 2003)와 일치

하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양육자

의 역할,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한 Kopp(1982)

의 견해, 그리고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모델

이나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

구결과(Bandura, 1997)를 지지한다. 특히 어머

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하위요인 중 화에 

대한 수용태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슬픔과 불안 

등의 정서를 표현하도록 따뜻하게 북돋워 줄 

때 자녀들은 더욱 적응을 잘 하며, 능력 있는 

사회적 행동유형을 발달시켰다는 여러 선행연

구들(Eisenberg & Fabes, 1992; Hyson, 1994)과 적

대적, 거부적, 권위적 양육행동들이 유아의 자

기 통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들(안미경, 1997, 이영숙, 2003)과도 같은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영향력은 유아의 연령과 기질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 활동성, 적응성과 어머니

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하위요인 중 화에 대

한 수용태도 그리고 유아의 성별 순으로 나타

났으며, 이 변인들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37.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신체 및 뇌의 성숙과 관련해 연령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개인 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을 설명해 주는 예측변인 중 환경요

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그 하위

요인 중 화에 대한 수용태도만이 유의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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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자신이 지각

하는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아동이 지각한 정

서표현 수용태도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

(이복자, 1997) 에 비추어 볼 때에,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의 자기조절능

력은 개인 내적인 요인인 성별, 연령, 기질 등

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 외적인 요

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

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

녀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머니가 자녀

의 정서표현에 민감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반

응할 때 유아는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

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것

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정서나 부

정적인 정서 모두에 대해 억제전략을 강조해 

온 문화이다. ‘화가 나면 10을 세어라, 그래도 

화가 나면 100을 세어라’라는 표현처럼 분노

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출구를 강조하고 언급하기 보다는 이를 억제

하는 방식을 강조해 왔다. 이와는 달리 최근

에는 한자녀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기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자녀

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전혀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는 바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교육의 필요

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며 특히, 화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자기조절능력

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

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으므로 어머니

를 대상으로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초점을 맞

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

구는 연구 대상이 서울과 경기지역 소수의 표

본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포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만3, 

4, 5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절능

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아

동이나 청소년, 성인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연

구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정서

표현 수용태도를 측정하였다. 앞으로는 아버

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의 정서표현 수용태

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

용태도 그리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련성

만 살펴보았는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생태학적 변인을 고려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가정에서 측

정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나, 이는 

교육기관에서 측정하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

육기관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동시에 측정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19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양상을 살펴보

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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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Jin Young Yoon     Ock Boon Chung     Soon Hwa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 self-regulate, related to their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attitude toward the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subjects were 359 

mothers of 3-5 year old children in Seoul and Kyunggi-do. Chun’s Children's Temperament Measure 

(1992) was used to assess the children's temperament. Saarni's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 (1990) was used to assess the mothers' attitude toward the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lso, Lee's Children's Self-regulation Measure (2003) was used to assess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ronbach Alpha, two-way ANOVAs,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regulation by gender and 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temperament in activity and reactivity by gender. Mothers accepted 

daughters with more sympathetic and empathic response when daughters expressed anxiety. Children's 

self-regulation was related to temperament and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ren's gender, reactivity, activity, adaptability,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of anger, and children's age were the variables that predicted self-regulation. 

These variables explained 37.1%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Key words :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ren's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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